
노-사 관행을 혁신하라!

한국 회사원들이 직장과 일에 대해 느끼는 애착도가 세계 최저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새삼스러

운 것이 아니어서 그리 놀랄 일도 아니지만 막상 조사결과가 그렇게 나왔다니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다국적 여론조사 전문기업인 Taylor Nelson Sofres(TNS)가 3 3개국 1만9 8 4 0명의 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

로 조사한 결과, 한국 회사원들은 일에 대해서는 36%, 직장에 대해서는 3 5 %만이 애정을 느끼고 있다고 답

했다고 한다. 절반이 넘는 5 5 %가 일이나 직장 모두에 애정이 없다고 응답해 세계 평균 3 5 %와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국 회사원들의 일에 대한 애착도가 3 6 %에 그치는 것도 문제지만 조사 대상국가 중 최하위이고, 33개

국 평균 5 7 %에 비해 무려 21%p 낮다는 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 준다. 한국인이 직장에 대해 느끼는

애착도 역시 3 5 %로 일본 30%, 불가리아 34% 보다는 다소 높았지만 3 3개국 평균인 5 1 %를 16%p 밑돌고

있다.

나이가 많을수록, 직급이 높을수록, 근무연수가 오래될수록 애착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도 심

각한 문제로 5 0세 이상 회사원들은 일과 직장에 대해 각각 47%, 51%가 애정을 갖고 있다고 답한 반면,

1 8 - 2 4세는 각각 23%, 27%에 불과했다고 한다.

애착도( C o m m i t m e n t )는 직장과 일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고 싶은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조사대상

자 중 <회사나 일에 대해 애정을 갖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데, 회사와 일 모두에 애착

을 가지고 있는 회사원은 생산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회사에 남아 충성할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한국 회사원은 2 5 %만이 회사에 충성할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으로 세

계 평균인 4 4 %에 19%p 낮게 나타났으니 더욱 문제인 것이다.

일부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많은 시간을 일한다는 한국 회사원들이 일이나 직장에 애착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결과가 나온 데 대해 전혀 뜻밖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실상이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나타난 현상이다. 또 일부에서는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정리해고와 연봉제 도입이 회사나 일에

대한 충성심을 빼앗아갔다고 말하고 있으나 IMF 이전부터도 그러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 9 8 7년 6.29 선언을 계기로 봇물처럼 터져나온 파업투쟁이 그렇고, 회사의 생존을 위협하는 무리한 요구,

그리고 경영진에 대한 폭력 등등 회사나 일에 대한 애정보다는 오직 나만의 존재가 중요하고, 나를 위한

일이라면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는 반사회적 행태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회사가 망가지

는 판국인데도 은행의 전산직들은 해고를 당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산을 마비시켰고. 화학섬유는 워크아웃

으로 근근히 연명해가는 와중에서도 파업으로 중병을 들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던가.

더 큰 문제는 제조업 종사자들의 애착도가 모든 직종 중 바닥이라는 점으로, 직장과 일 모두에 애정을

갖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공공부문 종사자들이 5 3 %로 가장 많았고 교육이 37%, 금융·보험이 3 3 %로 뒤

를 이은 반면, 제조업 종사자는 1 3 %에 불과했다.

한마디로 놀고먹을 수 있는 직종일수록 충성도가 높

고 일해야 하는 직종은 충성도가 낮다고 해석해도 무

방한 결과인 것이다. 한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바닥을

헤매고 있는 것이 충분히 증명되고 있다.

따라서 두산중공업이 단체협약을 일방 해지한 것은

시사하는 바 크다. 두산중공업은 단체협약 해지 이유

로 노조가 법과 원칙을 무시하기 때문에 취한 불가피

한 선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법과 원칙이 지켜

지지 않는 상태에서의 회사는 존재가치가 없다고 봄

이 타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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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선행조건이 무엇인지 분명해지는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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